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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계의 현자 

 
•❅──────✧❅✦❅✧──────❅• 

절반(@H4lf_571ll)의 템플릿 참고 

 

마법사의 약속 기반 캐릭터 

 

“ 

처음 뵙겠습니다, 현자님. 
부서져 가는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람이 거세고 고양이가 술렁대는 보름달이 뜬 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주인공은 

 

마법사와 인간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다. 

다섯 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매년 한 번씩, 

 
'거대한 재앙’ 

 

이라 불리는 거대한 달의 습격을 받는다. 

그 달에 맞서 싸워 물리치는 것이 현자의 마법사들의 사명.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이세계에서 온 현자'로서, 

주인공은 세계를 구하고 인간과 마법사의 다리가 되기 위해 이 세계에 소환됐다. 

마법사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마음을 나누려 애쓰는 주인공 

 
'언젠가 당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아름답고도 두려운, 부서져 가는 세계에서  

마법사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나날 시작된다. 

 

히스클리프의 프로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_mXo71Oq542rethfHcnLR_Oprr4M6KJL1qUQ932tk/edit?usp=drivesdk


 

포딩님 커미션 

•❅──────✧❅✦❅✧──────❅• 

 



이름 

_ 니아 —__ 

성을 아직 못 정함… 아마 아이벡이 될지도 
 

나이 

_20-21 중에 고민중_ 
 

성별 

_ 여성 _ 

 

키 

_ 159cm_ 
 

외관 

*･☪︎·͙̩ 
 

맑은 물색의 굵은 웨이브 머리는 엉덩이 윗쪽까지 온다. 앞머리는 1:9~2:8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자머리. 1(or2) 쪽의 머리는 완전히 깐 형태이다. 9(or8) 쪽에는 한쪽에만 크게 
환풍구가 있다.  환풍구를 기점으로 굵게 머리를 덮는 스타일. 덕분에 한쪽 귀는 완전히 

가려진다. 
 

 
중간에 장미 모양으로 말아둔 머리카락은 매일 아침 손질하는 머리. 가끔 손질을 못 하는 

날에는 낮게 하나로 묶는다. 
조금 길게 뻗어나온 더듬이 한가닥(선 하나로만 표현된다.) 아무리 눌러봐도 더듬이가 죽지 

않아서 고민했으나 이젠 받아들였다. 
 

회색 눈매는 조금 쳐진 모양새. 위아래로 속눈썹이 풍성하다.  
 

키가 작은 데에 비해 가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거유는 맞으나 폭유는 아니다.) 
하단 링크의 D-E 정도의 느낌 참고 (일반적 가슴 사이즈와 맞지 않으므로 확인을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 참고해주세요! 실제 가슴X 참고용 표입니다!) 
 

커미션용 가슴 사이즈표  
 
* 
 

니아는 양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흐르는 맑은 물에서 반짝이는 윤슬처럼 
아름답게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손만 살짝 담가 보았을 뿐인데 더없이 차가운 냉기가 
돌아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질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드문드문 존재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조화롭고, 또 아름다움에 이어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인물이기에 
니아를 동경하고, 그 이상의 로맨틱한 감정을 품고 니아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꼭 성애적인 방면이 아니더라도 니아의 외모는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로잡는 힘이 

https://cdn.discordapp.com/attachments/1254005019800506422/1362555128464281740/IMG_5698.jpg?ex=6802d1d9&is=68018059&hm=64bf0fad5b051d125511be20338daaefddb429f5881685cfe4b1ab09ee122559&


있다. 하지만 정작 니아는 그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직접적인 칭찬에 감사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성격 

*･☪︎·͙̩ 
 

니아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균형’을 고수하는 성향이 있다. 당연히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일에는 가해자의 비중을 100%로 두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갑-을이라거나… 
누가 더 좋아하고 말고의 차이를 달리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다. 니아의 전체적인 
인상은 부드럽고 상냥한 편에 가깝지만, 자신(니아) 앞에서 무조건 스스로를 낮춰 

행동한다거나, 혹은 자신(니아)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언행에 거부감을 느낀다. 물론 윗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는 일에 반감을 

가지진 않을 것이지만, ‘굳이’ 상대에게 호승심을 부리며 이기려 들거나, 다소 과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애정 표현에 부담/불편함을 느끼는 편이다. 그런 행동을 알아채도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쪽은 아니지만… 니아는 가능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대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에, 최대 서너 번은 참고 상대가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만틈 배려심이 깊고 이타적인 면모도 있으나- 그 선을 넘어선 순간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도드라진다. 지혜가 돋보이는 편. 
 

호불호 

*･☪︎·͙̩ 
 

니아는 수동적이나, 타인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낀다. 혹은 ‘니아가 잘 할 것 같으니까/니아가 잘하니까’ 같은 이유로 본인들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를 떠맡기는 일에 특히나 질색한다. 니아는 웬만해서는 무언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괜히 니아의 심기를 거슬러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도 있을 테다. 니아로서는 ‘내가 아닌 다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 주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게 넘어가려 노력하는 편이다. 그런 니아를 생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대상도 결국은 사람이다. 니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껴주며 니아가 해야 
하는/하고 있는 일에 든든한 격려와 애정을 쏟는 측근들이 니아의 마음을 강인하게 만든다. 

 

추가 좋아하는 것들 

*･☪︎·͙̩ 
 

●​ 건강식 (샐러드, 이쪽 세계에는 없으나 원래 살던 세계에서는 양념 없는 두부 과자) 
●​ 독서(를 좋아했지만 이쪽 세계의 글을 모른다… 알고 있는 글이 있는 현자의 서만 

주구장창 보거나 마법사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 
●​ 새로운 것, 연구 (알게 되는 것이 즐거운듯. 이쪽 세계의 글도 루틸을 통해 배우는 

중이다.) 

 

사람들 안에서의 포지션 

*･☪︎·͙̩ 
 



니아는 대체로 중재자나 중립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분석하는 인물에 가깝다. 성격 란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니아는 자신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도 되는 건가? 생각하다가도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듣고 중심과 핵심을 짚어내야 하는 순간이 상당히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니아의 차분함과 지혜, 현명함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니아로부터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는 일이 잦기에 조금 힘들고 지칠 때는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그런 이유를 배제하고도 니아를 궁금해하고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니아의 마음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많을 
것이다. 

 

강점 

*･☪︎·͙̩ 
 

니아는 무엇이든 배우면 곧잘 익히는 편이기에 평소 하는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한들 
집중만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일 없이 나서서 실전에 뛰어들 수 
있는 담력까지 갖추고 있다. 니아의 뛰어난 눈썰미는 ‘피해야 하는’ 부분과 ‘해야 하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없지만 책임감이 강한 편이기에 자신의 
실수로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 낯선 일까지도 몸에 
익히는 노련함이 있다. 어쩌면 타고나기를 팔방미인일지도 모르겠지만, 니아는 자신의 

‘재능’ 보다는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 성과로 증명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잘 
활용하고 드러낸다. 

 

약점 

*･☪︎·͙̩ 
 

니아가 만약 연애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애정어린 표현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상대가 모른다는 전제 하에) 

좋아한다면 묵묵히 곁에서 챙기는 것으로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겠지만, 상호간에 사랑이 
오가고, 자신 역시 상대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 몰두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동하는 일이 잦아진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는 쪽에 
가깝기에 니아는 상대에세 ‘고마워’, ‘그래 좋아.’ 이상으로 깊거나 짙은 표현을 아직까지는 

부끄러워한다. 이를테면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말들에 특히나 약하다. 
 

─── ･ ｡ﾟ☆: *.☽ .* :☆ﾟ. ─── 

 

 

연애? 

 
상대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니아는 대체로 상대를 위해 
먼저 물러서고 배려하는 모습을 주로 보인다. 다만 아닌 것은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골이 깊어지는 일이 없도록 짚고 넘어가는 쪽이다. 
그러다가도 상대에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인다거나, 진심 어린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 

상대를 놀라게 해주는 귀여운 이벤트도 준비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안정적인 일상 영위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를 두고 얘기하자면, 상대에게는 최대 8까지의 진심과 진실을 보이고 알린다. 
나중에 이별했을 때 감당해야 할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내기 위해. 

 
─── ･ ｡ﾟ☆: *.☽ .* :☆ﾟ. ─── 

 

동물 

*･☪︎·͙̩ 
 

외관만 따졌을 때에는  롭이어 토끼   
성격까지 따지면  고양이 

 
상당히 우아하고, 차분한 성향의 고양이로 비유될 것 같다. 딱히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치지도 않지만,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똑바로 표현하는 편이며 반대로 
자신을 아끼거나 본인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살금살금 다가가 곁을 맴도는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다. 다른 고양이랑 비교했을 때 흥분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사뿐사뿐 조용히 
움직이며 고양이 특유의 사건 사고…?로부터 거리가 있다. 우는 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를 전하기 위해 작게 신호를 주는 것이 전부.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도도한 듯 하면서도 예의 바른 고양이! 
 

─── ･ ｡ﾟ☆: *.☽ .* :☆ﾟ. ─── 

 

그 외 외관표나 그림들 

 



 

외관표 
 



 
맘마님 커미션 

 

 

본인 그림 

 

오너가 뽕 차서 만든 인트로 

https://youtu.be/wOzGihHKrLg

	탭 1 

